
       언 제          

무너질  지 

몰라 



S#0 [타이틀]

검은 화면.
우웅---... 되는 땅울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
.
.
곧이어 나타나는 타이틀, 
.
.
.
< 언제 무너질 지 몰라 >
.
.
.

S#1 [대학교 후문 도로/낮/밖]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한적한 도로.
그 도로 위엔 한 여자가 홀로 누워있다. 
도로 바닥에 귀를 맞대어 어느 소리에 집중하는 민소율(여, 23). 
무언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듯, 경직된 표정.
이때, 들려오는 카페 안 공간음.
그리고, 소율의 남자친구 이강윤(남, 25)의 목소리.

강윤
(V.O) 이해가 안가.. 

S#2 [카페/저녁/안]

옷차림부터 메이크업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
한껏 신경쓴 듯 꾸민 강윤.
알 수 없는 누군가와 테이블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윤
얼마 전에 알게 됐어. 

나 몰래 몇 번 그러던데.
고쳐주고 싶은데.. 이해가 안가서.. 고치질 못하겠어.

S#3 [학교 앞 서점/낮/밖]



서점 앞,
소율과 강윤은 서로 와플을 먹으며 바라보고 있다. 
입가에 크림을 뭍히고 배시시- 웃는 소율과 덩달아 웃는 강윤.

강윤
(V.O) 평소엔 아무 문제가 없거든?

CUT TO

자신의 와플과 소율이 한 입 베어먹은 와플을 들고 서있는 강윤. 
강윤의 시선은 여자 화장실에 가있다. 
소율이 화장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강윤, 
뒤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자 뒤를 돌아본다. 
땅바닥에 누워있는 소율. 강윤은 황당해 한다.

강윤
(V.O) 화장실 간다더니.. 참, 나한테는 숨기고 싶었나봐.

S#4 [학교 뒷뜰/낮/밖]

앉은 자세로 풀숲 사이를 골똘히 보는 소율, 
그런 소율 옆에 붙어 앉는 강윤. 
소율과 강윤 앞에 무너져있는 돌탑.

강윤
(V.O) 애가 예술 하는 애여서.. 사실 몇 번은 그러려니 했어.

무너진 돌탑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소율과,
그런 소율을 흥미롭게 관찰하는 강윤.

강윤
(V.O) 무슨 일종의 영감 얻기? (웃음) 그런 줄 알고 넘어갔었지.

S#5 [기숙사 뒷편의 공터/저녁/밖]

드넓은 공터. 
공터 구석 부분에 소율이 누워있다. 
그런 소율을 몰래 담배를 피며 쳐다보는 강윤. 
강윤은 다소 착잡해보인다.



강윤
(V.O) 물어봤냐고? 

S#6 [카페/저녁/안]

얼음만 남아있는 강윤의 커피잔. 
강윤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에게 대답한다.

강윤
(정색을 하는) 당연하지.. 

S#7 [학교 근처 벤치/해질녘/밖]

격렬히 싸우는 의문의 한 커플.
벤치에 앉아 커플을 바라보고 있는 소율과 강윤.
흥미로워 하는 강윤과는 반대로, 
어딘가 불편한 듯 몸을 들썩이는 소율.
소율은 자신의 무릎 위에 있는 헤드셋을 만지작 거린다.
강윤은 곁눈질로 소율의 표정을 살피다 입을 연다.

강윤
그.. 소율아.

소율
응?

강윤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소율
응, 뭔데?

강윤
몇주 전부터 가끔씩 네가.. 막 바닥에 누우는거.. 왜.. 그러는거야?

소율
아.. (머쓱해하며) 봤구나.. 바닥에 눕는거?



강윤
응, (웃음) 바닥에 눕는거. 

소율
(살짝 웃더니) 사실 이게.. 눕는게 아니라.. 듣는거야.

강윤
들어? 뭐를?

소율
그냥.. 혹시나 하는거.

강윤
혹시나 하는 게 뭔데?

소율은 머뭇거리다 다시 자리를 고쳐 앉고 말 없이 강윤에게 미소를 짓는다. 
여전히 궁금해하는 강윤. 
소율은 손가락을 꼬깃거리다 입을 연다.

소율
내가 많이 어렸을 때.. 시골의 낡은 주택에 살았었어. 

그때 난 집에 혼자였고, 12시가 돼도 부모님이 안들어오시는거야. 
그래서 되게 무서웠었어. 

우리 집 주변엔 이웃도 없고 건물도 없는 무서운 시골 동네였거든. 
한 1시간 동안인가? 

그때 동안 부모님이 오실때까지 혹시나 도둑이라도 올까봐,
식탁 아래에 숨어있었어. 

내가.. 상상력이 좀 풍부했거든. (웃음)
그런데... 그러더니....

집 바닥이... 드드드드- 거리더니...
갑자기 훅! 땅이 꺼진거야...

(부끄러워 하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

말도 안된다는 강윤의 표정.

소율
그때 병문안 왔던 주민들이 처음엔 다들 지진인 줄 알았대.

근데 알고봤더니.. 그 지진인줄 알았던게..
 사실 싱크홀이였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싱크홀.

... 이 사실을 알게 됐을땐 난 겨우 8살이었어. 
트라우마로 남기에 완벽한 나이잖아. (웃음) 



그래서.. 그래서 그랬던거야. 

강윤은 소율의 이야기를 듣다 생각에 빠진 듯 표정을 짓는다.

소율
그때부터 내가 어딘가에 두려움을 느낄 때면, 

가끔씩 습관처럼 땅에 귀를 갖다대. 
날 아프게 했던 구덩이가 다시 날 덮칠까봐.

말을 하다 살짝 울먹거리는 소율을 다독여주는 강윤. 

강윤
(V.O) 싱크홀이라니.. 이유가 싱크홀이였다니.. 

S#8 [카페/저녁/안]

테이블 앞에 몸을 기울여 이야기 하는 강윤.
강윤의 커피잔이 강윤과 맞닿으며 앞으로 미끄러진다.
커피가 가득 찬 맞은 편 커피잔에 부딪히는 강윤의 빈 커피잔.
강윤, 눈을 부릅 뜨며,

강윤
너였으면 이해할 수 있겠어?

S#9 [학교 근처 벤치/해질녘/밖]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는 소율과 강윤. 
이 둘을 향해 한 여자가 걸어온다.

소율
어? 벌써 오셨네.

(자리에서 일어나며) 당근이시죠?

여자
(꾸벅 인사하는) 네! 안녕하세요.

홀로 벤치에 앉아 소율과 여자를 보고 있는 강윤. 
무언가 궁금한 것이 생각난 듯 보이는 강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강윤은 소율을 향해 걸어간다.



소율
(헤드셋을 가리키며) 여기랑.. 여기 부분에..

강윤
그.. 소율아.

소율은 여자와 중고거래를 하던 중,
말 없이 강윤을 바라본다.

강윤
..뭐가 두려웠던거야?

소율
응?

강윤
두려워서 그런거라며.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거야?

.

.

.

.

카페의 여자
(V.O)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S#10 [카페/저녁/안]

흥미 가득한 표정으로 강윤에게 말을 거는 미모의 여자. 
강윤이 지금껏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던 여자 박혜연(여, 25),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다.

강윤
말했더니...

CUT TO 

소율의 어두운 표정.

CUT TO

강윤
모르겠어.. 대답을 안해주니깐.



혜연
(웃으며) 봐바. 그런 애라니까? 

살짝 웃는 강윤. 
강윤과 혜연 사이에 몇초 간의 정적이 흐른다. 
서로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 받는 강윤과 하민.

혜연
(빨대를 만지작 거리는)  ...필래?

S#11 [카페 옆 골목/저녁/밖]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담배를 피는 강윤과 혜연. 
아이코스를 든 혜연이 먼저 입을 연다.

혜연
계속 만날꺼야?

강윤
모르겠어.

혜연
(웃음) 뭘.. 몰라.

강윤
(웃음) 하.. 괜히 고백했나봐. 그 정도까진 아니였는데.

혜연
와.. 이강윤 말하는거봐 ---- (웃음) 내가 걔였으면 울었다 그냥.

웃음을 주고받는 강윤과 혜연.
능글맞은 표정의 강윤, 
몸을 슬쩍 혜연 앞으로 기댄다.

강윤
(주위를 살피며) 여긴 진짜.. 어둡다. 사람도 없고..

혜연
...



강윤
(능청 맞게) 그치?

바닥에 꽁초를 버리는 혜연. 
혜연은 강윤을 지긋이 바라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온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의 강윤과 혜연. 
강윤은 꿈틀거린다.
혜연, 강윤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문지른다.

혜연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강윤
...응?

혜연
 어떻게 해야될 지.

S#12 [버스 정류장/저녁/밖]

가로등이 켜진 지 얼마 안된 저녁.
정류장 의자에 말 없이 앉아 있는 소율과 강윤. 
둘의 표정은 어두워 보인다. 
오랜 정적 끝에 먼저 입을 여는 강윤.

강윤
소율아.

소율
... 

강윤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거야?

소율
...

강윤
... 소율아.



어두운 표정의 소율은 따뜻한 표정의 강윤을 바라본다. 
강윤은 소율을 한참 바라보다 키스를 한다. 
두 눈을 질끈 감은 강윤과,
반쯤 떠있는 소율의 두 눈.
붙어있던 두 입술이 서서히 떨어진다.

강윤
만약 나 때문에 그러는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밖에 없을거야.
... 진심이야.

얕은 미소를 짓는 소율. 
무릎 위에 올려놨던 가방을 어깨에 매는 소율, 
강윤에게 인사를 하곤 버스 쪽으로 걸어간다. 
혼자가 된 강윤, 떠나는 소율에게 손을 흔든다.
흡연 구역으로 걸어가는 강윤,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킨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저 멀리 있던 소율이 다시 강윤 쪽으로 빠르게 걸어온다. 
당황해하는 강윤의 표정.
강윤의 얼굴이 민망해질 만큼 가까워진다.

S#13 [몽타주 시퀀스]

골목, 혀를 섞는 강윤과 혜원.
/
정류장, 강윤 앞에 바짝 선 소율.
/
골목, 혜원의 옆머리를 귀 뒤로 쓸어올리는 강윤의 손.
반지가 껴있다.
/
공원, 한 가운데 홀로 놓여 있는 허름한 식탁. 
그 식탁 아래에 웅크려 숨어 있는 소율.
/
골목, 강윤을 바라보는 혜원의 매혹적인 표정.
/
정류장, 소율을 쳐다보는 강윤. 무서워하는 강윤의 표정.
/
소율은 강윤의 가슴팍에 귀를 갖다댄다. 
소율은 서서히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한다. 



쿵쿵.. 쿵쿵.. 강윤의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려오더니,
거대한 무언가가 우르르 콰캉-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디졸브 된다. 
심장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무너지는 굉음은 점점 더 크게 들려온다. 
마지막으로, 쿵! 하는 거대한 굉음에 소율은 눈을 뜬다.
.
.
.
그 거대한 굉음은 마치, 
거대한 싱크홀과 같다.

FIN.


